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디지털 독점 ‘아씨 두리안’ 기묘하고 아름
답다! 영화같은 미쟝센 명장면 Best 4!
2023. 7. 7.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1~4회 명장면 캡쳐 이미지.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초호화 칠순 파티→사랑 담은 소박한 산딸기! 매회 터지는 ���!
1~4회 소장각 부르는 몽환적인 영상미!
시청자 들었다 놨다 한 심쿵 명장면!
피비표 몽환 판타지!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다!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

https://news.coupang.com/archives/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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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두리안’이 매회 감각적인 영상미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심쿵 명장면들을 양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쿠팡플레이가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지난 24일 첫 방송부터 스펙터클한 전개와 디테일한 연출 그
리고 배우들의 호연까지 더해져 주말 밤을 장악한 고퀄 드라마로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드라마 ‘파리의 연인’, ‘프라하
의 연인’, ‘시크릿 가든’ 등을 통해 로맨스물 장르의 대가로 떠오른 신우철 PD가 연출을 맡아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판타지를 환상적
인 영상미로 맛깔나게 담아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이에 각 회마다 독특한 미쟝센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보여준 명장면들을 모아
봤다.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1회 명장면 캡쳐 이미지.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1회: 재벌가 백도이 회장의 칠순 파티 클래스

이토록 화려한 칠순 잔치가 또 있을까. 칠순을 앞두고 성형 수술로 한껏 미모를 업그레이드 시킨 백도이(최명길 분)가 재벌가 회장
답게 “파티하자”는 박력 있는 한마디에 바로 펼쳐진 초호화 파티. 이 성대한 파티는 ‘아씨 두리안’의 남다른 스케일을 예고하며 화려
한 피비표 월드로 단숨에 입장시켰다. 단씨 집안 별장에서 거행된 칠순 파티는 산해진미를 비롯해 럭셔리한 무드로 꾸며진 홀 분위
기에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 협주단까지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 백도이의 칠순 파티는 ‘아씨 두리안’의 압도적 분위기
를 끌어올리는 화려한 오프닝으로 장식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2회 명장면 캡쳐 이미지.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2회: 수직 관계 뛰어넘은 언과 소저의 기승

전생에 하늘이 맺어준 부부 언(유정후 분)과 김소저(이다연 분)의 사랑은 관례도 막지 못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상 여자가 말을
타고 이동하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절. 언은 아내에게 남장을 해주며 생애 첫 기승을 도왔다. 두 사람이 한 말을 탄 채 나란
히 길을 거니는 모습은 신분과 수직 관계를 뛰어넘은 자유롭고 한계 없는 사랑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안겼다. 특히
말 위에서 오랜 시간 나눈 달콤하면서도 도발적인 그림 같은 키스는 2회 압도적인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3회 명장면 캡쳐 이미지.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3회: 시공간 초월한 두리안과 김소저

김소저는 애지중지하던 남편 언이 하루 아침에 돌연사하자 그 뒤를 따라갈 마음으로 밤에 집을 뛰쳐나갔다. 이를 발견한 시어머니
두리안(박주미 분)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를 밟고 며느리 김소저가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두리안은 며
느리를 부여잡고 관에서 꺼내려던 찰나 기이한 월식에 벌어진 묘한 빛 현상과 함께 시공간을 이동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려진
신비롭고 몽환적인 영상미는 ‘아씨 두리안’에 흐르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무게감 있게 담아내며 웅장한 스케일의 드라마임을 보여



줬다.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4회 명장면 캡쳐 이미지.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4회: 나뭇잎에 고이 싸온 산딸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돌쇠(김민준 분)를 현생에서 단치감이라는 남자로 다시 만나게 된 두리안은 반가운 마음도 잠시 자신을 몰라봐
주는 모습이 그저 야속하기만 하다. 두리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없이 다정한 남자 단치감은 생전 처음 보는 여인들이 행여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며 먹기 좋게 손질까지 해줬다. 전생에 돌쇠가 자신을 위해 일부러 나무짐을 하러 나가 나뭇잎에
고이 싸온 산딸기를 건네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슬픔이 배가됐던 명장면. 이 과정에서 그려진 돌쇠의 산딸기 선물 컷은 대자연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으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핑크빛 분위기로 물들였다.

이처럼 ‘아씨 두리안’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두 여인 두리안과 김소저의 기묘한 이야기를 독특한 소재, 다채로운 스토리, 명품 배
우들의 연기 케미, 오감을 자극하는 영상미 등으로 다채롭게 버무리며 매회 시청자들의 감탄과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영상미에 스펙터클한 서사와 광폭 전개로 매주 주말 밤을 확실히 책임지고 있는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디지털 독점으로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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